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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grandmothers’ experience of child care with grandchildren to understand how it affects 
their stage of life based o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Methods: This study used grounded theory, a method 
of qualitative study,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 grandmothers who have reared 
their grandchildren for at least 6 months and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fter listening to an explanation. 
Resources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dictated. Results: The 
core category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solidifying the family relationship.” There were five steps in the process 
of “solidifying the family relationship.” The first step of process was “affection motion” of rearing to help their 
daughters. The second step was “conflict” due to physical constraint and burden of child care. The third step was 
“acceptance” based on compensation and support and the fourth step was “development” in search of their ego. 
The last step was “integration” of family relationship.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for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to grandmother to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according to the five steps of grandmother's child 
care experien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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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여성 경제활

동 인구는 49.4% (Statistics Korea, 2011)로 맞벌이 부부가 

점차 증가하여 자녀의 양육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자

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34%로 

이중 자녀양육(64.9%)이 취업중단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

났다. 또한 직장여성이 느끼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30.7%), ‘양육비용’(25.2%), ‘믿고 맡길 곳

이 마땅치 않다’(23.3%)고 확인되었다(Statistics Korea, 

2006). 이처럼 값비싼 보육시설에 대한 부담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직장 여성의 고민이 되면서 딸이나 며느리

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대리양육해주는 사회적 현상을 낳게 되

었다. Kim과 Seo (2007)는 조부모의 양육 동기는 부모로서의 

도리와 의무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긴 숙명이라고 하였

다. 노동부(2005)의 맞벌이 주부 양육보육실태에 따르면, 조

사대상 취업모의 70.9%가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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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고, 이들은 또한 부모의 도움 없이는 맞벌이가 불가능하

다(48.6%)고 응답하였다. 

조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은퇴한 이후의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하는 시기에 손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부모 세대는 조

부모 세대에게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더구나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양육관이나 교육관, 생활 습관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경우, 조부모나 부모 모두 손자녀를 돌보고 맡기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Park etc, 2008). Kim과 Seo (2007)는 조부모 양

육에서의 어려움은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 손자녀를 돌봐줘야 

한다는 부담, 가족들과의 내적 갈등, 경제적인 부담 등의 심리

적인 부담과 점점 나빠지는 건강상태, 집안일과 육아로 인한 

이중고, 건망증과 피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신체적인 부담

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조부모가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양육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바뀌고 하루의 대부

분을 손자녀 양육에 매달리면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손자녀 양육 조모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손

자녀 양육은 조부모의 건강에 위기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

해할 수 있다(Kim, 2007; Oh, 2006; Whitley, Kelly, & Sipe, 

2001).

한편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보람되고 의미있는 일로 기

쁨과 가치감, 자기성장의 기회를 가지며 보상과 만족감을 느끼

며(Kim, 2007, Kim, 2006, Kim 2002; Park, 2007), 삶의 목

적감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속적인 가족 정체성과 복지감을 유

지하며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기여함을 보여준다(Sands, 

Goldberg-Glen & Thornton, 2005).

지금까지의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에 대한 국

내 연구를 살펴보면,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Chae, 2010; 

Kim, 2011; Seo & Kim, 2009)나 돌봄 만족도(Chae, 2010; 

Kim, 2010; Kim, 2007; Park, 2007)에 대한 양적 연구로 제

한되어져 있다. 질적 연구가 소수 있으나(Kim, 2012; Kim & 

Seo, 2007)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경험이 생애주기

에서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근거이론 방법

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혈연관계에 의한 돌봄의 경우 취업모의 

친정어머니가 53.4%로 가장 많은 양육비율을 차지(한국여성

개발원, 2006)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로 통합되어 연

구되어져 왔으며 외조모를 대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양육경험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함은 물론 손자녀 양육경험 과정에 대한 이론을 개발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양육경험 과정을 제시하여 

이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

경험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을 이해하

고 양육경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한 귀

납적 서술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최소 6개월 이상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계속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할

머니로 총 10명이었다.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

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의 주변에서 손

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와 그 연구참여자를 통해 소개 받은 대

상자 중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

에게 면담 시작 전에 연구목적과 비  보장, 녹음할 것과 중도 

탈락이 가능함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서

면 동의한 자를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자료

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졌다. 첫 면담은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참여자가 선택한 자신의 집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의 면담은 참여자의 편의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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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화나 직접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

접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60분에서 120분 정도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표현을 빠짐없이 기

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디지털 녹음기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시 메모와 현장노트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비

언어적 태도와 반응, 관련 상황, 주변 환경, 연구자의 느낀 점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 직후 자료는 각 연구자가 녹음파일을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를 컴퓨터

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분석 시 참여자의 표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면담 시 기록한 현장 노트와 메모 내용을 

참여자의 진술에 추가 기록하였다. 

4. 연구자 준비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이며, 질

적 연구방법으로 학위나 논문,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등을 발표

한 경험자들이었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해 먼저, 근거이론에 관

한 스터디를 하였고, 질적연구회에 모임에 매달 참석하여 학문

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분

석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 단계는 수집한 자료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면담 자료와 현장 노트 및 메모 등의 자료를 행간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진술들에 밑줄을 그으면서 개념을 찾

아 명명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다른 자료와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개념을 추출한 후, 비슷한 개념끼

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축 코딩 단계는 하나의 범주에 

하위범주들을 관련짓는 과정으로 각 범주와 하위범주와의 관

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개방코딩으로부터 출현한 범

주들의 속성과 차원의 도를 계속 높여 나갔다. 축코딩에서 

분석적 도구인 패러다임을 통해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 근거이론

의 틀에 따라 분석하고 각 범주 간의 관계를 연결시켰다. 그리

고 선택코딩 단계는 연구기간동안 행해진 모든 분석적인 작업

을 통합하여 핵심범주를 결정하였고, 패러다임에 의한 하위범

주들을 핵심범주에 연관시켰다. 그리고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 유형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

여 연구자들은 매주 수업이 있는 금요일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근거이론 틀에 따라 분석하고 토론과 확인 작업을 하였다. 연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각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연

구의 분석 결과를 읽어주어 내용이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근거이론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

수 2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와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로써 연령은 55세부터 71세였다. 참여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5명, 중학교 졸업 3명, 무학과 대졸이 각 1명이

었으며, 경제 수준은 대부분 중간 수준 이상이었다. 1명의 외

손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가 5명, 2명을 양육하는 참여자는 5

명이었으며, 남아 8명, 여아 7명이었다. 또한 양육기간은 6개

월에서 10년 동안 양육을 경험하였으며, 참여자의 9명은 하루 

3.5시간에서 12시간 양육을 하였고, 참여자 1명은 일주일에 4

시간을 양육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건강상태는 양육 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허

리디스크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2명의 참여자는 위암과 유

방암의 과거력을 가진 양육자였으며 질환이 없는 참여자는 4

명이었다. 양육 후에 3명의 참여자는 우울, 어깨와 허리통증의 

질병이 생겼으며 나머지 7명은 양육 후 생긴 질병은 없었다. 

2. 개방코딩: 근거자료의 범주화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한 줄 한 줄 읽어 가면서 자료의 의

미를 찾아 개념화 작업을 하였고, 모호한 의미는 정확한 개념

을 파악하기 위해 원 자료로 돌아가 다시 읽고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개념을 명명하였다. 이 결과 110

개의 개념과 27개의 하위범주 및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축 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화 분석

근거이론에서 축 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

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이용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

용하여 범주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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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digm and Category based on Concepts

Paradigm Categories Subcategory Concepts

Causal conditions Distrust in child 
care of others

Unbelief in child care of 
others

남이 봐주는 것을 믿지 못함/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음/ 
손자녀를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것이 싫음/ 손자녀가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것에 대한 불만/

Situation of 
unfortunate 
Daughter

Situation of unfortunate 
Daughter

딸이 힘든 것이 안타까움/ 혼자 애쓰는 딸이 안타깝고 
안쓰러움/ 첫 아이를 잃은 딸의 안타까움/ 많은 역할을 
하는 딸이 안쓰러움/

Understand daughter's 
difficult situation

딸의 고민을 들어줌/ 딸의 직장 특성을 이해함/ 딸의 
업무가 어려움을 이해함/ 딸의 상황을 이해함/

Central 
phenomenon

Care for daughter 
than me

Hope to reduce daughter's 
burden

딸의 고민을 덜어주고 싶음/ 딸의 짐을 나누고 싶음/

Devotement myself 나보다 자식을 생각함/ 힘들어도 자식일이니 도움/

Hope to help self-realization of 
daughter 

딸 부부의 관계를 위해 선택/ 딸의 가정의 화목을 위한 
노력/ 딸의 자아실현을 이뤄주고 싶음/ 딸이 직장을 계속 
다니길 바람/

Contextual 
conditions

Conflict to choice 
of child care

Think avoidance 거절하고 싶음/ 눈앞이 캄캄함/ 다른 일을 찾고 싶은 마음/ 
불편한 돌봄이라고 생각함/ 악몽과도 같은 양육일 것임/ 
귀찮게 느껴짐/

Unavoidability of choice 직장을 다닐 수 밖에 없는 딸과 집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갈팡질팡함, 양가감정/ 
속만 태우고 있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선택함/ 어쩔 수 
없이 맡아 줌

Restraint of body Pain of body 갱년기로 열이 오름/ 갱년기 우울과 겹침/ 허깨비 같은 
신체의 허약함/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음/ 신체적 고통/ 
신체적 문제/ 신체적 피로/

Burden of body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몸/ 신체적 부담을 느낌/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지속되는 양육으로 인해 지쳐감/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똑같이 해달라며 매달림/

Burden of child 
care

Conflict due to child care 실랑이로 시작하는 하루/ 아이들과 큰소리가 오고 감, 
아이들이 오지 않길 바램/ 살림에 대한 딸과의 갈등/ 딸이 
나의 양육을 믿지 못함/ 양육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남편과 양육으로 다툼/ 사위와 서먹해짐/

Drop of confidence 손자녀의 부상에 대한 죄책감/ 손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손자녀의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됨/ 양육에 대한 
책임감/

Unconcern 딸의 무관심에 대해 서운함/ 혼자만 해야 하는 일로 느낌/

Intervening 
conditions

Compensation Compensation of finance 경제적 보상을 받음/ 양육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요구함/ 
양육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있음/ 보상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함/

Support system Lack of support resources 양육에 도움을 주는 기관을 기다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막함/

Gain support resources 남편의 지지가 도움이 됨/ 남편이 양육을 나누어 함/ 
사위의 고마움에 힘이 남/ 양육을 함께하는 엄마들과 함께 
함/ 학교 선생님이 많은 칭찬을 함/ 나의 양육 노하우를 
인정받음/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음/



 Vol. 14, No. 2, 2011    43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근거이론적 접근

Table 1. Paradigm and Category based on Concepts (Continued)

Paradigm Categories Subcategories Concepts

Action/interaction 
strategy

Think as vitality of 
the life

Worth of caring for the 
grandchildren

손자녀가 바르게 자람/ 손자녀가 이쁜 짓을 함/ 보람된 
일이라고 느껴짐/ 기특한 짓을 하는 손자녀가 자랑스러움/ 
새로운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옴/

Acquirement new vitality 새로운 손자녀의 양육이 기다려짐/ 재미있는 양육으로 
다가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됨/

Find self Effort for me 나를 위한 짧은 휴식시간을 가짐/ 취미생활을 통해 
해방감을 맛봄/ 내 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됨/

Opportunity for 
health promotion

Improvement of health 규칙적인 생활을 지속함/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함/ 
활동의 증가로 건강이 좋아짐/

Pledge commitment 
to child care

Confidence in child care 양육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나의 양육에 대한 소신을 
가짐/ 손자녀를 다루는 기술이 늘어남/

Outcome Acceptance myself Acceptance as a role 사랑의 대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생각/ 
자연스러운 과정/ 부모로서의 의무/ 자녀에 대한 봉사와 
헌신/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

Acceptance in affirmation 소일거리가 됨/ 재미있는 양육/

Acceptance as a new task 새로운 숙제를 부여 받음/ 다른 과제가 생김/ 새로운 노동/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김/ 

Promotion of family 
relationships

Harmony of the home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남/ 가족이 모두 모여 살게 됨/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됨/

Strength of the family 
relationships 

부부가 함께 가는 길이 생김/ 부부의 정이 돋아남/ 남편과의 
관계가 가까워짐/ 남편과 돈독한 정이 생김/ 딸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됨/ 딸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음/ 딸과 사위가 
가까워진 것에 대해 즐거운 마음이 들음/

Anxiety about the 
future

Worry self circumstance 
after child care

양육이 끝나면 달라질 손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 
손자녀 양육의 시간을 뒤돌아보고 느껴지는 회의감/ 양육 
이후 대우에 대한 걱정/ 양육 후 찬밥신세가 될까 두려움/

1) 인과적 조건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 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 

인과적 조건은 ‘타인의 양육에 대한 불신’, ‘안타까운 딸의 상

황’으로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이 되는 ‘타인의 양육에 대한 

불신’의 속성은 강도로 ‘강하다’의 차원에서 ‘약하다’의 차원

으로 나타났으며, ‘안타까운 딸의 상황’도 인식정도의 속성에 

따라 ‘강하다’의 차원에서 ‘약하다’ 차원으로 나타났다. 

2)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나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으로 도출되었다. ‘나

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은 인식 정도의 속성이며 그 인식 정도

에 따라 ‘강하다’의 차원에서 ‘약하다’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3) 맥락적 조건

‘양육선택의 갈등’, ‘신체적 구속’, ‘양육 부담감’이 손자녀

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의 맥락적 조건으로 도출

되었다. 맥락적 조건으로 도출된 ‘양육선택의 갈등’은 그 강도

에 따라 ‘강하다’의 차원에서 ‘약하다’의 차원으로, ‘신체적 구

속’은 태도에 따라 ‘수용적’인 차원에서 ‘거부적’인 차원으로, 

‘양육 부담감’은 정도에 따라 ‘크다’의 차원에서 ‘작다’의 차원

으로 나타났다. 

4) 중재적 조건

손자녀를 돌보는 양육경험 과정의 중재적 조건은 ‘보상’과 

‘지지체계’로 도출되었다. ‘보상’의 속성은 그 정도에 따라 ‘많

다’의 차원에서 ‘적다’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지체계’는 

정도와 범위, 종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그 정도에 따라 

‘많다’의 차원에서 ‘적다’의 차원으로, 범위에 따라 ‘넓다’의 차

원에서 ‘좁다’의 차원으로 그 종류에 따라 ‘가족’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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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 conditions

․ Distrust in child care of others
․ Situation of unfortunate daughter

Contextual conditions Central phenomenon

․ Conflict to choice of child care
․ Restraint of body
․ Burden of child care

․ Care for daughter than me

Intervening conditions

․ Compensation
․ Support system

Action/interaction strategy

․ Think as vitality of the life
․ Find self
․ Opportunity for health promotion
․ Pledge commitment to child care

Outcome

․ Acceptance myself
․ Promotion of family relationships
․ Anxiety about the future

Figure 1. Paradigm model on the grandmother’s experience process for caring their grandchildren.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에서는 ‘삶의 활력소로 여김’, ‘자아를 

찾아감’, ‘건강증진의 기회로 삼음’, ‘양육의지를 다짐’으로 도

출되었다. ‘삶의 활력소로 여김’ 현상은 태도의 속성에 따라 

‘수용적’인 차원에서 ‘거부적’인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아

를 찾아감’의 현상은 태도의 속성에 따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차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증진의 기회로 삼

음’현상은 태도의 속성에 따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극적’

인 차원으로, ‘양육의지를 다짐’ 현상은 강도에 따라 ‘강하다’

의 차원에서 ‘약하다’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6) 결과

‘내 것으로 받아들임’, ‘가족관계 증진’,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나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의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로 도출되었다. ‘내 것으로 받아들임’의 속성

은 연속성과 범위로 연속성에 따라 ‘지속적’인 차원에서 ‘일시

적’인 차원으로, 범위에 따라 ‘전체’의 차원에서 ‘부분’의 차원

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증진’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깊다’

의 차원에서 ‘얕다’의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에 대한 불

안’은 빈도 속성에 따라 ‘자주’차원에서 ‘간헐적’인 차원으로 

나타났다. 

4. 선택코딩

1) 핵심범주: 가족관계 다져 나가기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며 반드시 중심적이

어서 다른 모든 주요 범주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자료에 자주 

드러나야 하며, 범주를 연결시킴으로써 발견되는 설명은 논리

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외할

머니가 자신의 외손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과정은 양육 선택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육을 대신해 줄 자원이 부족하

고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딸이 안쓰러워 딸을 돕기 위해 양

육현장에 새롭게 뛰어들면서 힘든 양육 과정 속에서도 경제적 

보상이나 가족 및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양육의 과정을 자신을 

위한 과정으로 변화시켜가면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간다. 따라

서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가족관계 다져 나가기]로 도출 되였

다. 이 핵심범주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

이 처음 양육의 길은 딸을 위한 선택으로 시작이 되지만, 수용

하고 발전시키면서 가족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관계 다져 나가기]의 속성에는 태

도, 빈도가 있다. 그 태도에 따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극적’

인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빈도에 따라 ‘지속적’인 차원에서 

‘간헐적’인 차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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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 윤곽의 전개

이야기 윤곽은 핵심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것들

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다듬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범주를 기술

하는 과정으로 서술적 문장을 적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는 대부분 자녀를 모두 출가

시키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나 딸의 양육 부탁으로 

양육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손자녀를 내 새끼라 여

기고 돌봐 줄 사람은 자신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딸의 미래와 

딸에 대한 애정으로 양육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나 자신 보

다는 딸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양육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

서도 갈등이 나타나며 더욱이 신체적 구속으로 인해 양육 부담

감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딸이나 사위로부터 양육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신의 양육에 대하여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 나

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음으로써 양

육을 지속할 힘을 얻는다. 이에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는 

양육 그 자체를 삶의 활력소로 여기고 건강증진의 기회로 삼으

면서 자신을 위한 노력을 틈틈이 하면서 자신을 위하는 길을 

찾아간다. 양육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양육을 완전히 수용

하기도 하고 가족관계가 증진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러나 지금의 자신에게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양육이 끝나게 되

면 자신의 양육의 노력이나 보람이 그대로 끝나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이 갈등의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자신을 위한 과정으

로 거듭나면서 가족관계를 다져 나간다. 

3) 유형분석

유형이란 축 코딩으로부터 관계의 정형화까지 이르는 과정

을 통해 확인된 범주의 속성과 차원 사이에서 반복되는 관계들

의 유형을 일컫는다. 근거이론에서 유형을 확인하고 자료를 그

룹 짓는 것은 이론에 특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딸을 위한 선택에서 가족의 의

미를 찾아가기]의 유형으로 수용형, 불안형, 성숙형의 세 유형

으로 나타났다. 

(1) 수용형

수용형은 손자녀를 돌보게 되는 계기가 타인의 양육을 믿지 

못하고, 딸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선택한 양육 과정이 점차 

안정적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인과

적 조건에 대한 인식정도와 강도가 약하며[가족관계 다져 나가

기]를 간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양육 선택의 갈등’

이 강하고, ‘신체적 구속’에 거부적이며, ‘양육 부담감’ 또한 크

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에서 ‘보상’이 적고, 지지체

계 또한 적고 좁으며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수용적이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육 의지를 

다짐’의 정도는 약하다. 또한 수용형은 중심현상에 대한 결과

를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관계증진 범위도 

얕았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간헐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Table 2). 참여자 3, 참여자 5, 참여자 7, 참여자 10번

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불안형

이 유형은 양육에 대해 수용하여 어느 정도는 발전하고 통

합되기는 하지만 양육 후 자신의 양육의 노고의 빛이 바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자식이나 손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불

안해하는 유형이다. 불안형의 참여자들은 인과적 조건에 대한 

인식정도와 강도가 강하며 [가족관계 다져 나가기]를 지속적이

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양육 선택의 갈등’이 강하고, ‘신

체적 구속’에 거부적이며, ‘양육 부담감’ 또한 크게 인지하였

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에서 ‘보상’은 많고, 지지체계는 적고 

좁으며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의 

활력소로 여김’의 현상에는 수용적이고 ‘양육 의지를 다짐’ 현

상은 약하지만 ‘자아를 찾아 나섬’이나 ‘건강증진의 기회로 삼

음’의 현상에는 적극적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불안형은 중심

현상의 결과에 대해 부분적이나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며, 가족

관계증진 범위는 깊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2번과 4번의 참여자가 이 유형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숙형

성숙형은 전략에 대해 가장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유형으로 

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원을 찾아 대처하고 

자신과 가족의 의미를 찾는데 적극적인 유형이다. 이 유형의 참

여자들은 인과적 조건에 대한 인식정도와 강도가 강하며 [가족

관계 다져 나가기]를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색한

다. ‘양육 선택의 갈등’은 약하고, ‘신체적 구속’ 수용적이며, 

‘양육 부담감’ 또한 작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에서 

‘보상’이 많고 지지체계 또한 넓고 많으며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까지 확대되어 있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수용적이고 적극

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육 의지를 다짐’의 정도는 강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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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 of the Grandmother’s Experience for Caring Their Grandchildren

Items Categories Type of acceptance Type of anxiety Type of maturity

Causal conditions Distrust in child care of others
Situation of unfortunate Daughter

Mild
Mild

Strong
Strong

Strong
Strong

Core category Solidifying the family relationship Passive/
Intermittence

Active/
Continuous

Active/
Continuous

Contextual conditions Conflict to choice of child care
Restraint of body
Burden of child care

Strong
Rejective

Large

Strong
Rejective

Large

Mild
Receptive

Small

Intervening conditions Compensation
Support system

Small
Little/

Narrow/
Family

Many
Little/

Narrow/
Family

Many
Much/
Wild/

Family, Community

Action/interaction strategy Think as vitality of the life
Find self
Opportunity for health promotion
Pledge commitment to child care

Receptive
Passive
Passive

Mild

Receptive
Passive
Active
Mild

Receptive
Active
Active
Strong

Outcome Acceptance myself
Promotion of family relationships
Anxiety about the future

Temporary/
Partial

Shallow
Intermittence

Continuous/
Partial
Deep

Frequency

Continuous/
Whole
Deep 

Intermittence

성숙형은 중심현상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이고 전체적으로 받

아들이고 가족관계증진 범위도 깊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간

헐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참여자 1, 참여

자 6, 참여자 8, 참여자 9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

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나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이라는 중심현상에 손자녀의 양육을 선택하

게 되는 시기부터 양육경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애정 발동기, 

갈등기, 수용기, 발전기, 통합기의 5단계로 나타났다. 

(1) 애정 발동기

외할머니가 양육을 선택해서 양육을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의 시기이다. 딸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음으로서, 그리고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로 양육을 선택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외할머니는 딸이 많은 역할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런 딸이 혼자 애쓰는 모습을 안

쓰러워한다. 외손자를 봐주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모른 채 하

고 못 봐준다고 하자니 마음이 아프다. 결국 외할머니는 자신보

다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양육을 선택하게 된다. 

(2) 갈등기

이 단계의 초기에는 양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몸이 여기저기 

힘들 때마다,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아이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할 때마다 양육을 선택했던 것에 갈등을 느끼고, 그 

갈등은 장기화 되거나 고조된다. 그러나 딸의 어려움을 이해하

면서 손자녀의 양육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양육과 함

께 가사 일을 모두 도맡아 해야 하다보니 부담은 배가 되고, 양

육을 부탁한 딸은 자신의 양육 방식을 주장하면서 더욱 갈등이 

고조된다. 더구나 손자녀가 다칠까봐 항상 유리그릇을 다루는 

듯 조심스럽고 행여 작은 상처라도 나면 딸이나 사위 앞에 큰 죄

를 지은 죄인이 된 듯하다. 이로 인해 손자녀의 양육에 대해 점 

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더욱 갈등을 느끼는 과정이다. 

(3) 수용기

손자녀의 양육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갈등기에 느꼈던 신

체적 고통이나 부담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따르고 처음보다는 덜 힘들게 느껴진다. 또한 자신의 자녀를 

돌봐준다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위의 말에 힘이 나고, 손자녀

의 양육에 대한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은 중재적 조건으로 

새로운 힘이 된다. 양육 노하우와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느낌이 들어 어느 정도 양육이 적응되어 가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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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기

양육을 수용하고 양육의 과정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화시

키면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 손자녀가 무사히 바르게 자라

고 기특한 짓을 할 때면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기쁨과 행

복으로 다가오면서 보람된 일이라고 느낀다. 이로 인해 양육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바쁜 양육 일과 중에도 자신을 위한 

휴식시간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

는 과정이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규칙적인 일상생활이 되

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양육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의 양육에 대한 소신을 갖게 된다. 

(5) 통합기

통합기는 ‘나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이라는 현상에 대해 받

아들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양육하는 

과정이 흘러감에 따라 가족관계를 다져나가는 단계이다. 부모

로서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하며 이런 이

유로 손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미이고 책임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손자녀의 

양육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통합기로 들어서면서 손자녀

의 양육을 통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

나 관계가 가까워진다. 또한 남편과 양육을 함께 하면서 돈독

한 정이 생기고 진정으로 같은 길을 가게 됨을 느낀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양육 후 자식이나 손자녀와의 관계가 소

원해지고 자신의 양육 노고가 바래질까 불안하지만 양육으로 

모두 함께 살게 되거나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양육

자나 가족이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

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평생 애프터 서비스’라는 신종

어가 나타났다(Oh, 2001). 그만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

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

의 양육경험을 탐색하고 양육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도출하

여 각 개념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양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의 첫 단계인 ‘애

정 발동기’는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딸이 안쓰러워 딸을 사랑

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손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인과적 요인으

로 나타났다. Kim과 Seo (2007)는 조부모가 양육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부모로서 어쩔 수 없어서나 양육에 대한 보수로 나타

나 양육을 선택한 동기가 본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지금까

지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조부모의 양육 

선택은 부모로서의 의무로 여겨지나 본 연구에서는 외할머니

가 며느리보다는 딸에 대한 애틋함이 더하기 때문에 양육을 선

택하게 된 것에 차이가 있다. 한편, Kwon (2000)은 대리양육

에 대한 자녀들의 부탁을 조모는 자손에 대한 책임감, 자녀들

과의 화목과 가족관계의 유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소일거

리로 생각하여 역할 참여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갈등기’는 자신의 양육방식과의 차이, 가사와 양육에 대한 

이중 부담과 손자녀가 다칠까봐에 대한 부담감으로 갈등이 고

조되는데, 이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 부담감

과 갈등은 다른 연구(Gang, 2009; Kim & Seo, 2007; Kwon, 

2000; Lee, 2007)에서도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Kim과 Seo (2007)는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 손

자녀를 돌봐줘야 한다는 부담, 가족들과의 내적 갈등, 나빠지

는 건강상태, 집안일과 육아로 인한 이중고, 건망증과 피곤으

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Lee (2007)는 ‘육

체적으로 힘든 시간’, ‘나도 아프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고 

하여 손자녀를 키우는 갈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볼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 대부분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가사와 육아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평균 

나이가 62.5세(Lee & Bauer, 2009)인 것을 감안할 때, 손자

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Oh, 2006; Whitley, Kelley & sipe, 2001). 또한 이들은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스트레스나 우울 

등 정서, 심리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조부모보다 어려

움 나타내었다(Chae, 2010; Kim, 2011; KIm, 2007; Kim & 

Seo, 2007; Seo & Kim, 2009). 이러한 갈등이 관리되지 않으

면 갈등이 고조되어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될 뿐 아니라, 조부

모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돌보는 손자녀들의 

성장발달과 신체, 심리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므로 조부모들이 이러한 갈등을 잘 극복하고 신체,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용기’는 손자녀들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자녀를 돌봐

준다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위의 말에 힘이 나고,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 중재적 조건으로 새로운 힘이 된

다. Lee (2007)의 연구에서는 ‘부담감 없는 손자녀 양육’으로 

표현되어 갈등의 시기를 거쳐 양육에 적응되어가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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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른 연구(Kim, 2007, Kim, 2006, Kim 2002; Park, 

2007)에서도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가치가 있으며 보상

과 만족감을 느끼며 양육을 지속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

지하였다.

‘발전기’는 손자녀 양육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 양육을 보

람된 일로 받아들이며 삶의 원동력이 되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상호작용 전략이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도 손자녀를 키우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며, 기쁨과 가치, 자

기성장의 기회이며 만족감을 갖는다(Lee, 2007; Kim, 2002)

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통합기’는 손자녀의 양육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손

자녀의 양육을 통해 가족관계가 증진되어 가족이 통합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Kim, 

2009; Kim, O. N., 2007; Sands, Goldberg-Glen, & Thorn-

ton, 2005)에서도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

되고 세대 간 연결 및 지속적인 가족 정체성과 복지감을 유지

하여 가족관계의 유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여 손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이상을 통해서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경험 과정의 5단계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를 

지지하고 각 단계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를 마련하는 것이 가

능하리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리 양육 역할을 하고 있는 외할머니의 양육경

험을 이해하여 외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경험 과정과 그 의미

체계를 기술함으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을 위한 이론 개발에 기여하고자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용

하여 시도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은 

[가족관계 다져 나가기] 과정으로 가족전체의 차원에서 상호 

연관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육경험 과정의 5단계인 애정 발동기, 갈등기, 수

용기, 발전기, 통합기의 각 단계에 따라 수용형, 불안형, 성숙

형의 세 유형별로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를 위해 어떤 간호

중재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을 위한 이론 개발에 

실증적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를 위한 양육경험 과정의 

단계에 맞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육경험 과정과 유형에 따라 

외할머니에게 제공한 간호중재가 손자녀의 성장발달이나 건

강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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